
이번 제34권 제3호에 투고된 논문은 총40편이다. 이 중에서 2편은 본심사 회부 

전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심사에 넘겨진 

38편은 편집마감일 현재 게재 16편, 게재불가 11편, 심사진행 11편으로 판정되었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11편의 논문이 있어 현재로써는 게재율을 산정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19편이 게재된다. 이는 전호에서 이월된 5편의 논문과 이번에 게재

판정된 16편 중 다음 호로 개재가 이월된 2편을 제외한 14편을 합한 수치이다. 게재

되는 19편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보건 8편(42.1%), 사회복지 11편(57.9%)이다. 

게재된 논문은 모두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을 제기하거나 

관심을 촉발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용우의 ｢가구소득과 아동

기의 건강 불평등｣은 아동기를 포괄하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로서 향후 건강과 소득 간에 미치는 상호영향

력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호의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는 신선한 주제와 대표성 높은 자료분석이 눈에 

띄는 연구로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사회정책적, 정신보건학적 관심을 유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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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가구소비 규모탄력성을 다양한 차원별로 분석한 김진․황남희 연구, 

소득수준에 따른 암건진 이용형평성을 다룬 허종호․황종남의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

에서 노인의 자살을 분석한 이현경․김미선․최승순․최만규의 연구 등도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매 분기 투고되는 40여편의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하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다. 100여분이 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와 재심사, 그리고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학문 발전을 위한 편집위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과 밤잠을 설쳐가며 일에 매진하는 편집간사진의 열정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계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한 편의 

학술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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